
산불의 원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원인이 분명

해야 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

에서 생활 쓰레기 및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효과가 있는 예방

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개개인의 

인식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. 

또한, 조사·감식을 통해 산불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산불은 나무, 돌, 가

지, 풀, 심지어 산에 버려진 쓰레기에도 흔적을 남깁니다. 이 흔적을 분석하여 산불이 최

초로 발생한 곳(최초 발화지)을 찾고, 그 곳에서 원인을 규명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데

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대형산불 혹은 민감한 문제가 있

는 산불에 대해서 감식 요청을 받아 감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산불 원인 및 발화지를 조사·감식해야 하는 이유는 
무엇인가요?

Q2 

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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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청에서는 산불조사·감식에 과학적 기법을 도입하여 최초 발화지를 찾고, 

원인을 구명하기 위해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또한 산불조사감

식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 산불전문조사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, 지방자치단체 

등 산림공무원 200여 명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였습니다. 국립산림과학원에서에서도 

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국가산불실험센터에서 산불 조사와 감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

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발생원인 및 확산형태 분석 등 실험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 

산불조사·감식 자료를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. 

산불조사·감식을 위해 산림청은 어떤 일들을 하고 
있나요?

Q1 

A



산불원인조사감식

5. 산불 조사·감식 및 처벌

모든 산불은 돌, 나무, 먹다 버린 깡통에까지도 흔적, 즉 확산 경로를 남기게 됩

니다. 크게는 수십 ha에 이르는 잿더미 속을 헤매고 때로는 등산로도 없는 산중

까지 들어가 타다 남은 솔방울이나 돌, 풀 등의 흔적을 하나하나 검토합니다. 

이러한 흔적을 산불감식지표라고 하며, 조사요원은 이 지표를 바탕으로 산불의 확산 

경로를 역추적 합니다. 이렇게 흔적과 단서를 찾아가다 보면 산불이 최초로 발생했던 지

점, 즉 최초 발화지와 원인을 밝힐 수 있습니다. 아울러 인근 주민에 대한 탐문 조사와 최

초로 출동한 산불진화대원들의 목격담, 주변 CCTV정보 등을 참고합니다.

산불의 최초 발화지는 어떻게 추적할 수 있나요?Q3 

A




